
감염병 이슈

코로나19

▶ 고위험군 4차접종 필요성·효과성
- 4차 예방접종 대상자는 50세 이상 연령층 중 3차접종 이후 4개월이 경과하신 분

- 요양병원·시설 대상자, 면역저하자 중 4개월이 경과하신분

-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4차접종에 꼭 참여해 주세요.

- 4차접종 시 사망위험은 미접종군에 비해 96%, 3차접종군에 비해 75% 감소합니다.



감염병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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렙토스피라증
렙토스피라증은 렙토스피라균에 의한 감염증입니다. 원인, 증상, 검사, 치료, 예방수칙에 대해 안내합니다.

1. 원인

2. 증상

4. 치료

5. 예방수칙

3. 검사

렙토스피라증은 감염된 동물의 분비물에 직접 접촉하거나,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을 먹거나 비말을 통해 

감염됩니다. 그러나 사람 간의 전파는 거의 없습니다.

발열, 오한, 결막부종, 두통, 근육통, 오심, 구토 등의 독감 유사증상이 4~7일간 지속됩니다.

기침과 흉통이 주증상이며, 일부에서 객혈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대증적 치료와 동시에 항생제 투여를 하며, 항생제는 가능한 조기에 투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여있는 물 등 균 오염이 의심되는 물에서 수영하지 않고, 고여있는 물에서 작업을 할 경우 방수처리가 

된 작업복 특히 장화를 반드시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처부위는 방수밴드로 보호해야 합니다.

혈액, 소변, 뇌척수액, 조직에서 렙토스피라균 검출을 확인하여 진단합니다.

설치류 : 주요 병원소

소변으로 렙토스피라균 배출

말, 염소, 돼지 등 포유동물
(야생, 가축 포함)

 위험요인
ㆍ수상스포츠
ㆍ낚시
ㆍ목욕
ㆍ수영
ㆍ벼농사

 위험요인
ㆍ동물접촉
ㆍ동물도축
ㆍ사냥
ㆍ농업

소변으로 렙토스피라균 배출

오염된 진흙, 물, 토양Leptospira spp.

렙토스피라증 감염 렙토스피라증 감염

발열 호흡곤란 근육통 구토 설사 두통

렙토스피라균은
자연환경에서 생존

<렙토스피라증 감염 경로>

가을철 대표적인 발열성질환에 대해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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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성출혈열
유행성출혈열은 신증후군출혈열이라고도 불리며 한타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성 질환입니다.   

원인, 증상, 검사, 치료, 예방수칙에 대해 안내합니다.

1. 원인

2. 증상

5. 예방수칙

4. 치료

3. 검사

바이러스에 감염된 설치류의 배설물, 소변, 타액 등을 통해 바이러스를 몸 밖으로 배출하는데, 이것이 

건조되어서 먼지와 함께 공중에 떠다니다가 상처난 피부 또는 눈, 코, 입 등을 통해 전파됩니다.

발열기, 저혈압기, 핍뇨기, 이뇨기, 회복기의 총 5단계로 증상이 발생하는데, 저혈압기나, 핍뇨기를 

거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행지역의 산이나 풀밭에 가는 것을 피합니다. 쥐와의 접촉을 피하고 설치류의 배설물, 타액 등의 

접촉을 최소화합니다. 감염위험이 높은 사람은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증상이 5단계로 구분되어 있어 의사의 판단에 따라 내과적 대증치료를 받습니다.

혈액, 소변, 뇌척수액에서 특이 항원을 검출하여 진단합니다.

만성 감염된 설치류등줄쥐(Apodemus agrarius)

설치류간 전파

대변/소변

한타바이러스(Hantavirus)

신증후군 출혈열의 원인이 되는
한타바이러스(Hantavirus)

침

분변, 오줌, 타액 등을 통해 
배출된 바이러스가 건조되어 

호흡기로 전파

발열, 두통, 복통, 요통

피부 홍조 / 결막충혈

중증인 경우 정신 착란,

섬망, 혼수 등

쇼크 증상 발생

소변량 줄면서

신부전 증상 발생

소변량 크게 늘면서

(하루 3~6L) 탈수/전해질

장애 발생

소변량 서서히 줄면서

증상 회복

잠복기 발열기 저혈압기 핍뇨기 이뇨기 회복기

바이러스 침입

(2~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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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진열
발진열은 발진열 리케치아균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성 질환입니다.
원인, 증상, 검사, 치료, 예방수칙에 대해 안내합니다.

자료제공 :

1. 원인
발진열은 주로 쥐벼룩에 의해 전파가 됩니다. 감염된 쥐벼룩의 배변 속 균이 피부를 긁을 때 생기는
미세 상처를 통해 감염됩니다.

2. 증상
발진티푸스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지만 발진티푸스보다 약합니다. 주요 증상은 발열, 두통, 오한, 발한, 
구토, 근육통, 발진 등이 있습니다.

4. 치료

5. 예방수칙

3. 검사

발열이 소실된 후 2~3일까지 항생제 치료를 받습니다. 치료가 지연되면 중증 감염으로 진행될 수 있으
므로 빠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주위 환경에 쥐가 서식하지 못하도록 하고 벼룩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쥐벼룩은 항상 
숙주 몸에 붙어 기생하기 때문에 의복 세탁과 목욕을 반드시 하도록 합니다.

혈액, 피부조직에서 발진열 리케치아균을 검출하여 진단합니다.

발열

야생 동물 애완 동물 사람

두통 오한 구토 근육통 발진

벼룩 벼룩


